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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사운드와 그 개념, 그리고 청각

적 경험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전시 형태는 흔하지 않

다. ‘복합(multi-)’과 ‘혼종(hybrid-)’을 접두사로 삼는 

새로운 장르와 매체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각

적 결과물로 귀결되고 있고, 실제로 전시 기반의 작품

에서 사운드는 시각적 경험을 보조하는 하나의 효과 혹

은 전시 공간을 울리는 의미 없는 배경으로 밀려나기 

일쑤이다. 우리는 예술 안에서 마저도 음악과 미술이라

는 거대한 고원이 솟아나며 생성된 두 영역 사이의 깊

은 협곡과 그 깊이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창기의 사진이 미술의 언어로 읽혀지며 행해

졌던 오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운드 아트는 또 다

른 영역에서의 오독이 가능하다. 그것은 음악 그리고 

공연예술이다. 1958년 브뤼셀 엑스포 58에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와 작곡가 이안니스 크세

나키스(Iannis Xenakis), 그리고 에드가르 바레즈

(Edgar Varèse)에 의해 지어진 필립스 파빌리온에서는 



음향 공간으로서의 사운드 공간화(spatialization)라는 

시도가 있었고, 데이비드 튜더(David Tudor)는 레인포

레스트(rainforest)를 통해 전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

로 변모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미 반

세기를 훌쩍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예술의 

형태에 낯설어 한다. 

또한, 몰입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Immersive 

art)은 최근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대중

화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고, 강한 시청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작품들은 실제와 가상, 관람자의 몸과 감각

을 하나의 과잉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펙

터클의 과잉은 여기, 지금(hic et nunc) 다시 말해, 시간

과 공간에 현존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잊게 하는 원

근법적 구도의 소실점을 향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

다. 이러한 사운드 아트의 장르적 위상과 오늘날 거대

한 스펙터클의 과다하게 노출되어 번아웃(burn out)된 

우리에게 몸, 그리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음향이 출렁

이는 GRAYCODE와 jiiiiin의 전시 <데이터 컴포지션

(Data Composition)>의 공간은 가히 낯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음은 단지 위에 서술한 이유

와는 별개로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실천의 핵심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나는 이 핵심을 크게 추상성

(abstractness), 비대상성(non-objectivity)그리고 정동

성(affectiveness)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모노크롬 회화에서 순수한 색, 즉 형태와 형식

으로부터 자유로운 색의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담겨지

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화폭의 평면 위에서 깊이를 경

험하듯이, 추상성이란 그들의 작업에서의 사운드, 다시 

말해 배음이 없는 낮은 정현파(sine wave)의 발진이 우

리에게 ‘순수한 음향을 통해 음향을 듣는다’라는 메타

적 듣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듣기란 어떠한 

서사와 음악적 형식을 보조하는 소리들의 경과가 아닌 

순수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여기와 지금(hic et nunc)을 환기시키는 듣는 몸의 사건

이 발현하는 장소 안으로 감상자를 위치시킨다. 이러

한 듣기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파형 y=sin(x)가 발

진(oscillation)을 통해 시공간에서 공기의 울림으로 드

러나는 것으로, 물리적 세계로 변환되는 디지털의 추상

적인 정보가 아날로그의 물리적 진동 그리고 주어진 것

들(datum )로부터 하나의 사실(factum)로 현현하는 세1

계이다. 이러한 세계는 정보라는 비물질이 물리적 신호

로 전송되는 것이기에 소음과 엔트로피를 피할 수 없

는 복잡한 얽힘의 장소이다. 그것은 선형과 비선형 그

리고 내부와 외부의 것들로 무수히 중첩되는데 내부로

는 발진자(oscillator)의 회로 안에서, 외부로는 관객의 

고막의 울림 위에서, 그리고 전송 중인 공간의 공기와 

습도, 온도 그리고 벽의 물성 등을 통해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시간의 환영(illusion of time)으로서의 사건을 

만든다. GRAYCODE와 jiiiiin은 이러한 급진적인 방식

을 통해 전시 공간과 중첩되는 듣기라는 사건의 장소

를 몸 안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소리를 통해 건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기획하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비워져 있다. 

 마치 관객들이 보는 빛(seeing light)을 통해 제임스 터

렐(James Turrell)의 작품을 빛으로 충만한 텅 빈 공간

으로 응시하는 것처럼, 그들의 전시장은 보이지 않는 

파형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비대상성(non-objectivity)이

다. 나는 그것을 작품의 비물질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분리된 외부로의 대상성으

로써 존재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있으리라는 

가정 안에서의 일반적인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

품이 아니라 마치 휘발하는 시간으로써 어떤 영속을 역

설하는 비대상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

 데이터(data)의 복수1



선은 전시 공간 안에서 오히려 멈춰져 있지만, 우리의 

심상에는 수많은 이미지와 내적 소리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비대상성(non-objectivity)이 역설하는 영속과 

찰나로 휘발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의 몸과 관계하는 작

품의 정동성(affectiveness)과도 얽혀있다. 정동이란 새

로운 기분의 전환을 강조하는 감정(emotion)이 아니라 

몸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affection)이다. 이런 

의미로 데이터 컴포지션(Data Composition)의 사운드

는 우리에게 작품과의 비접촉을 통한 직접적이고 물리

적이며 촉각적인 사운드와의 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

다. 이것은 소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음향적인 속성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닉 행위소(sonic actant)로, 소

리가 하나의 행위자이자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 지점이 그들이 공연이 아닌 전시라는 예술의 방

식을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지만 30Hz

와 40Hz의 진동이 만나며 이루어지는 음의 소멸간섭

과 보정간섭에 의해 생기는 파형의 증폭과 감쇄의 맥놀

이(beat)이의 파장은 공간의 온도와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대략 34미터나 된다. 그것은 두개의 정현파로 구

성(composition)된 아주 단순한 두 개의 발진이 선형

과 지수적인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 상상하지 못할 정도

의 복잡한 소리의 사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

해져 관람자의 감상 위치와 공간을 기획하며 구성한 전

시장 벽들의 반향에 따라 관람자는 긴 파형의 어딘가

를 거닐거나 멈추어 서서 마치 방사되는 열을 느끼듯

이 소리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귀

로 듣는 소리가 아닌 몸으로, 내부의 장기로, 그리고 피

부로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거대한 

스펙터클의 이미지의 환영 없이도 시간과 공간의 환영

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가 헤드폰이나 일상의 스피커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소리의 풍경으로의 추상적인 소

닉 스케이프를 통해 마치 우리가 어느 깊은 물 속이거

나 아니면 무중력의 공간에 놓여져 있는 듯한 몸의 변

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낯선 그래서 때로는 불



쾌하기까지한 사운드 스케이프에 놓여지는 경험은 어

쩌면 음악도 그리고 미술도 아닌 협곡의 깊이에서 출발

하는 새로운 젊은 작가들의 미학적인 실천이기에 더욱 

우리는 주의 깊게 그들이 초대하는 지형 속으로 들어가

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피커 시스템을 전면으로 설치한 사운드로 가득

한 긴 복도와 같은 공간의 작품 <sound for on illusion 

of time>과 8개의 프로젝션이 실시간으로 사운드와 동

기화되며 소리의 맥놀이처럼 흑백의 수많은 선들의 모

아레(moire)로 이루어지는 마치 가상의 데이터 호라이

즌이 펼쳐지는 작품 <on illusion of time>은 이번 전시 

Data Composition 전시의 주요 작품이다. 이 외에도 

드로잉과 존 케이지의 <fontana mix>를 연상하게 하

는 투명한 아크릴의 여러 겹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통해 그들의 추상적인 사운드 아트로의 예술적인 시도

들을 엿 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는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관객의 입장에 따라 저장되어지는 타임

스탬프의 시간 데이터를 모아 전시 후 새로운 음악 작

업(data composition)을 준비 하고 있다. Data 

composition은 열려 있는 여러 차원의 데이터를 센싱

하고 저장하는 하나의 액티브한, 감지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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